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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보도시점 2025. 4. 14.(월) 배포 시 배포 2025. 4. 14.(월)

사과, 배 정부 보유 수급관리 물량 공급 개시!
햇과일 출하(7월)시까지 안정적인 공급상황 유지

<보도 주요 내용>

  4월 14일(월) 부산일보 「재배면적 주는데 산불까지…올해도 ‘금사과’ 경고음」 
기사에서 “❶ 경북 산불 피해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소매가격은 
벌써 급등하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사과 상품 10개 소매가격은 2만 8456원
으로 전년대비 4194원 올라 17% 뛰었고, 4월 상순 평균가격 역시 2만 
8723원으로 전년 대비 4086원 비싸졌다. 배 과수원과 저장창고도 피해를 
입어 11일 기준 상품 10개 소매가격은 4만 7154원으로 전년대비 2090원 
올랐다.”, “❷ 사과, 배는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아 추석 전후 가격이 더욱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4월 중순 사과, 배 가격은 급등 없이 안정세를 유지중이며, 정부가 수급
관리용으로 보유중인 지정출하 물량 공급이 시작되어 햇과일 출하시까지 안정
적인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예정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에 따르면 4월 중순 사과 후지 10개 
소매 가격은 28,456원으로 전순 대비 0.9% 하락하였으며, 산불 발생 이전인 
3월 중순 대비 3.7% 상승하였습니다. 배 10개 소매가격은 47,154원으로 전순 
대비 1.7% 상승, 3월 중순 대비 2.2% 상승하여 사과, 배 모두 소매가격은 
급등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과, 배 소매가격은 전년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의 경우 장바
구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 지원(20%)을 시행한 결과이며, 4월 중순 
기준 할인 지원 시행전 가격은 사과 10개당 29,039원, 배는 48,009원으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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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2.0%, 1.8% 낮은 수준입니다.
  * 소비자가격(사과) : (3월 하순) 27,844원/10개 → (4월 상순) 28,723 → (4월 중순) 28,456

(배) : (3월 하순) 46,301원/10개 → (4월 상순) 46,343 → (4월 중순) 47,154
  ** ‘24년 할인전 소비자가격(사과) : (3월 하순) 29,196원/10개 → (4월 상순) 28,989 → (4월 중순) 29,039

(배) : (3월 하순) 46,180원/10개 → (4월 상순) 47,108 → (4월 중순) 48,009

  정부가 수급관리용으로 보유중인 지정출하 물량과 주요 산지 APC와 거점 
APC 등은 산불피해가 없고 소규모 농가 저장시설 등을 중심으로 소실되어 저장 
사과, 배 피해는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4월 이후 
사과 저장량을 전년보다 17.3% 많은 70천톤으로 전망하였으며,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저장중 소실된 1천톤 규모를 반영하더라도 전년보다 15.5%가 
많은 69천톤이 유통가능함에 따라 공급여력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시장 공급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지정
출하물량(사과 2,400톤, 배 2,400톤 규모) 분산 공급을 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햇과일이 출하되는 7월까지 물량부족과 가격 급등 상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❷ 추석 사과 홍로와 배 주산지는 산불피해가 없어 8월 이후부터 10월까지 
가격 급등 우려는 과도한 추측입니다.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은 11월 이후 
생산 유통되는 사과 후지 품종 주산지로, 추석을 전후하여 유통되는 사과 
홍로와 배 주산지는 산불피해가 없어 8월이후 부터 10월까지 사과, 배 가격 
급등 우려는 과도한 추측입니다.  

  사과 등 과수의 산불 직접 피해면적은 제한적이고 그을림 등으로 인한 간접 
피해의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생육관리를 통해 피해 영향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직․간접 피해면적은 정밀조사를 진행중에 있어 4월 중하순 만개기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❸ 정부는 4월 7일과 4월 8일자로 상기와 같은 사실 정보를 중심으로 한 
설명자료를 연이어 배포한 바 있어 기사화 전에 동 자료를 숙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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